
 중·고등  

 오작교가 되어준 편지

 방학을 맞은 나는 매일 아침 9시 우체부 아저씨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족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편지..

 그 편지를 기다리는 나의 매일 아침 루틴이다.

 우리 아빠는 2달째 천안구치소에 계시는 중이다.

 엄마는 일하시며 짬을 내 틈틈이 면회를 다녀오시지만 우리 남매들은 절

대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

 자식들에게 수용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엄마와 아빠의 불가

피한 선택일거라 생각한다.

 사업을 하시는 아빠가 올해들어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종

종 보이셨는데 그게 우리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빠의 구속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엄마는 바로 달려나가셨

고 우리 남매들은 그저 한참을 멍하니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동안 

사춘기라고 아빠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게 떠올랐고 혼자 외롭고 

힘들었을 아빠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아빠의 장난도 받아주고 많이 웃어드릴걸.... 후회가 됐다.

                   

 

      

 

기입 금지



 그러던 중 누나들이 인터넷검색을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편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우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편

지를 쓰고 있다. 

 일기처럼 하루하루 일을 적기도 하고 친구들과 있었던 일, 그동안 아빠랑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 미안한 마음,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지낸 하루 이

야기 등 만나서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편지로 아빠와 나누다 보니 말

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의 표현도 지금은 서슴치 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아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는데 지금 우리 가족 또한 그 중 한가지 챕터를 겪는 중이라 생각한다.

 요즘 엄마는 사춘기 자녀들과 갱년기 아빠가 이렇게 매일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일 또한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살아가면서 편지를 떠올리면 아빠가 가장먼저 생각날 것 같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추억이 되어주고 아빠와 이어준 편지... 

 앞으로도 지금의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줄거라 생각한다.      

 


